
<2012년 4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시에서나 꿈에서나 ‘나’라는 주체와 상대가 항상 겨룬다. 내가 주님

의 뜻대로 책임을 못 하면 상대에게 끌려간다. 

2. 나와 겨루고 다투는 상대는 육에 속한 것으로서 사탄편이다.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 할 일을 하면 상대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는다. 

3. 새벽 1시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들판에 내 짐이 지게에 짊어져 있어 

그것을 지려다 지게 짐이 넘어졌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내가 그 짐을 또 

지려 하여 잠을 깨 버렸다.

4. 새벽 1시에 일어났다가 또 잠을 자니, 다른 곳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 

그때 나의 상대가 되는 자가 그 짐이 자기 것이라고 하며, 그 짐을 자기 

집으로 옮겨 달라고 했다. 이때 눈을 떠 시계를 보니 1시 15분이었다. 깨

닫고 일어났다. 기도하려고 일어났다가 또 잠을 자면, 나와 겨루는 상대

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의 주관을 받으며 행하기 때문이다. 

5. 내 육신을 주님 뜻대로 다스리면, 육신이 육에 속하여 사탄에게 끌려

가지 않는다. 

6. 육신이 주님 뜻대로 해야 육이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7.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때까지가 기도 기간이다.

8. 기도하면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7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40일, 어떤 것은 21일 만에 들어 주신다. 기도를 들어 주

실 때까지가 기도 기간이다.



9. 기도는 일이다. 기도 기간은 건물 공사 기간과 같다.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일해야 건물이 지어진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 공사를 하는 것이다. 

10.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심함으로 말로 접수하고, 그다음

에 자기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11. 영적인 말들은 육적인 세계의 것이 아니라 금방 잊어버린다.

12. 육적인 것은 그 차원이 육계에 있으니 늘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차

원 높은 곳에서 본 것은 그 단계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잊어버리게 된다. 

바로 보고 듣고 기록해야 된다.

13. 자기 마음을 비워야 자기가 원하는 자의 마음과 심정이 온다. 


